축사:기쁨과 감사로 <재외 주말 한국학교용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출판을 축하합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회장 장은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외동포 한인 차세대의 뿌리교육에 전심을 다 하시는 축복의 통로이신 선생님들께 “재외 주말 한국학교용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출판 소식을 기쁨과 감사로 전합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2009년 2월 <북가주 역사문화 교육위원회>가 발족하여 교재개발을 해 왔습니다. 현재 40여 개국의 300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을 찾아라>와 <한국을 알자>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며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2013년에는 두 교재를 활용하여 한국학교 교사라면 누구라도 쉽고 바르게 역사 문화를 교수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명감과 함께 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전 세계 주말 한국학교에서 차세대 한인 동포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뿌리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에 대하여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 정체성 함양 활동에 도움을 주며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한국 역사문화 교육이 주말 한국학교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학생이 모두 한국을 알리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산하 역사문화 교육위원회는 한인 차세대 동포를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으로 키우는 애국애족하는 일에 앞장서며 역사의 수레바퀴 축을 돌리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나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과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 신주식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님,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미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협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감사함으로 축복합니다. 
